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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강 근대의 인식론 I  

   

 

(1교시) 

  

 

* 방법에 대한 반성 

합리론 : 수학적 방법 (직관과 연역) 

경험론 : 경험적 방법 (감각적 경험) 

 

* 왜 관념이 문제가 되는가? 

→ 지식은 관념의 결합에 의해 성립 

데카르트 : 본유관념, 외래관념, 허구관념 

로크 : 단순관념, 복합관념  

 

* 인식에서 선험적인 요소가 있는가?  

- 본유관념의 문제 

 

1. 합리론 

 

(1) 데카르트 

- 제1원리(자명한 진리)를 토대로 하여 다른 지식을 정당화하는 토대주의 모델 

 

1) 방법적 회의 : 제1원리를 확보하기 위해 

- 제1원리 : 확실한(certain) 것 = 의심할 수 없는 것. <강한 전제> 

     특수지 ― 감각적 지식 ― 꿈의 가설 

     일반지  

     보편지 ― 수학적 지식 ― 기만하는 신의 가설 

- 진리를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인 확실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봄. 확실성이 없이는 진리 의 기반

을 확보할 수 없다. 진리에 대한 추구는 확실성에 대한 추구를 포함한다. 

- 제1원리에 도달 : 나는 생각한다.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. (cogito ergo sum) 

- 의심할 수 없는 이유 

① 내가 나를 의심할 때 : 의심하는 나는 있다. 

② 신이 기만자라서 나를 속일 때 : 속는 나는 있다. 

- 나는 생각한다(cogito) : 더 이상 회의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토대 

→ 토대주의(foundationalism) 

⇒ 자아의 명증성(명석 판명함)을 기준으로 다른 지식의 참됨을 확보 : 나의 존재처럼 명석판명

하게 지각되는 것은 모두 참되다. 

 

2) 본유관념 (innate idea) 

- 허구관념, 외래관념, 본유 관념 

- 선험적인 관념, 이성으로부터만 유래하는 관념  

- 신, 나, 논리학 및 윤리학의 근본원리 : 이성(자연의 빛)이 직관적으로 파악 

- 본유관념만이 진리의 토대가 될 수 있다.  

- 지식 형성 방법 : 거미의 방법 (직관과 연역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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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경험적 지식도 허구는 아니다 

- 나에게 확실한 것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는가 : 나에게 명석 판명한 것(I am certain)이 어

떻게 모든 사람에게 명석 판명한 것(It is certain)일 수 있는가 

- 신의 선함에 의해 확보 : 신 존재 증명 

- 경험적 지식이 허구가 아닌 것도 신의 선함에 의해 확보 

 

(2) 라이프니츠 

 

1) 모든 표상은 다 본유관념 

- 인식은 선험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: 이 원리가 바로 본유 관념 (경험론 거부) 

- 이 원리가 감각 경험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만든다. 

- 대표적인 원리 : 모순율, 충족이유율 

- 그렇다면 감각은 없는가? : 감각은 있다. 그러나 감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토 대로 표

상을 갖는 능력이 아니다.  

- 감각 : 선험적인 표상을 무의식적, 잠재적, 함축적으로만 가진다. (무의식적 사유) 

이성 : 잠재적 표상을 명료하게 인식한다. 

- 감각과 이성적 사유는 내용은 동일하나 표상의 명료함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.  

- 감각만으로는 지식이 산출될 수 없다 : 동물도 감각은 있지만 지식을 산출 못한다. 

 

2) 이성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 

- 감각이 지식 산출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. 

- 이성의 진리 : 형이상학, 논리학, 수학의 명제 

→ 반대 가정이 불가능 : 필연적 진리 < 분석 판단 > 

사실의 진리 : 경험적, 역사적 지식 

→ 반대 가정이 가능 : 우연적 명제 < 종합 판단 > 

- 모든 사실의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이성의 진리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.  

- 충족이유율에 근거할 때, 모든 사건은 제대로 인식한다면 필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다. 

: 근본적으로 우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실은 필연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. 

- 우연은 지적 한계의 결과물이다. 

 

3) 과학적 인식의 성격 

- 모순율과 충족이유율을 바탕으로 성립 

순수과학 (논리학, 수학) : 모순율에 근거 - 관념적 구성에 근거한 가능성의 과학 

자연과학 : 충족이유율을 바탕 - 존재자의 사실적 근거를 인식 

- 논리적으로 수많은 가능세계가 존재하나 특정한 하나의 가능성만이 물리적 실재로 존 재 : 그 

합당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과학의 임무 

  

 

(2교시) 

 

 

1. 합리론 

 

(1) 데카르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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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원리(자명한 진리)를 토대로 하여 다른 지식을 정당화하는 토대주의 모델 

 

1) 방법적 회의 : 제1원리를 확보하기 위해 

- 제1원리 : 확실한(certain) 것 = 의심할 수 없는 것. <강한 전제> 

     특수지 ― 감각적 지식 ― 꿈의 가설 

     일반지  

     보편지 ― 수학적 지식 ― 기만하는 신의 가설 

- 진리를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인 확실성에 의존하는 것으로 봄. 확실성이 없이는 진리 의 기반

을 확보할 수 없다. 진리에 대한 추구는 확실성에 대한 추구를 포함한다. 

- 제1원리에 도달 : 나는 생각한다.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. (cogito ergo sum) 

- 의심할 수 없는 이유 

① 내가 나를 의심할 때 : 의심하는 나는 있다. 

② 신이 기만자라서 나를 속일 때 : 속는 나는 있다. 

- 나는 생각한다(cogito) : 더 이상 회의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토대 

→ 토대주의(foundationalism) 

⇒ 자아의 명증성(명석 판명함)을 기준으로 다른 지식의 참됨을 확보 : 나의 존재처럼 명석판명

하게 지각되는 것은 모두 참되다. 

 

2) 본유관념 (innate idea) 

- 허구관념, 외래관념, 본유 관념 

- 선험적인 관념, 이성으로부터만 유래하는 관념  

- 신, 나, 논리학 및 윤리학의 근본원리 : 이성(자연의 빛)이 직관적으로 파악 

- 본유관념만이 진리의 토대가 될 수 있다.  

- 지식 형성 방법 : 거미의 방법 (직관과 연역) 

 

3) 경험적 지식도 허구는 아니다 

- 나에게 확실한 것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 있는가 : 나에게 명석 판명한 것(I am certain)이 어

떻게 모든 사람에게 명석 판명한 것(It is certain)일 수 있는가 

- 신의 선함에 의해 확보 : 신 존재 증명 

- 경험적 지식이 허구가 아닌 것도 신의 선함에 의해 확보 

 

(2) 라이프니츠 

 

1) 모든 표상은 다 본유관념 

- 인식은 선험적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: 이 원리가 바로 본유 관념 (경험론 거부) 

- 이 원리가 감각 경험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식으로 만든다. 

- 대표적인 원리 : 모순율, 충족이유율 

- 그렇다면 감각은 없는가? : 감각은 있다. 그러나 감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을 토 대로 표

상을 갖는 능력이 아니다.  

- 감각 : 선험적인 표상을 무의식적, 잠재적, 함축적으로만 가진다. (무의식적 사유) 

이성 : 잠재적 표상을 명료하게 인식한다. 

- 감각과 이성적 사유는 내용은 동일하나 표상의 명료함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.  

- 감각만으로는 지식이 산출될 수 없다 : 동물도 감각은 있지만 지식을 산출 못한다. 

 

2) 이성의 진리와 사실의 진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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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감각이 지식 산출의 기반이 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. 

- 이성의 진리 : 형이상학, 논리학, 수학의 명제 

→ 반대 가정이 불가능 : 필연적 진리 < 분석 판단 > 

사실의 진리 : 경험적, 역사적 지식 

→ 반대 가정이 가능 : 우연적 명제 < 종합 판단 > 

- 모든 사실의 진리는 궁극적으로는 이성의 진리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.  

- 충족이유율에 근거할 때, 모든 사건은 제대로 인식한다면 필연적 원인을 밝힐 수 있다. 

: 근본적으로 우연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실은 필연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. 

- 우연은 지적 한계의 결과물이다. 

 

3) 과학적 인식의 성격 

- 모순율과 충족이유율을 바탕으로 성립 

순수과학 (논리학, 수학) : 모순율에 근거 - 관념적 구성에 근거한 가능성의 과학 

자연과학 : 충족이유율을 바탕 - 존재자의 사실적 근거를 인식 

- 논리적으로 수많은 가능세계가 존재하나 특정한 하나의 가능성만이 물리적 실재로 존 재 : 그 

합당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과학의 임무 

  

 


